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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과 국제보도> 

한국의 국제 보도는 미국 등 세계 중심 국가에 대한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한 

번 외국 통신에 의해 걸러진 기사를 다시 걸러서 내는 행태로 보도가 자주 이루어지

곤 했다. 서양 언론 통신사에 의존이 심하였고 부분적 인용도 많았다. 민주화 이전에

는 보도 통제, 충분한 정보의 부족, 정부에 의해 우선 순위 결정 등의 문제가 있었지

만, 민주화 이후에는 다양한 정보가 많아졌고, 경제성장과 함께 언론의 성장하여 국제 

보도의 양과 질을 향상시켰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보도>  

일본에 대한 보도의 63.7%가 스트레이트 기사이며, 뉴스 분석이나 해설기사는 

16.4%, 특정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심층 보도를 위한 기획 기사는 7.1%에 지나지 않

았다. 한일관계가 다양화되었지만, 경제관련 주제가 28.7%에 달했고, 군사·안보 문제

를 포함한 정치·외교문제는 30.9%를 차지했다. 그나마 문화·미디어·학술(20.1%) 관련 

기사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지만, 과학·기술·의학(3.6%)과 일본 사회(12.2%)에 대한 

기사는 아직도 많지 않다. 일본에 대한 기사는 충격적인 기사가 많았는데 그 이유로

는 언론사의 상업적 부분이나 일본인데 대한 한국인의 인식의 반영이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〇 과거사를 속죄하지 않는 나라  

〇 군국주의 부활을 기도하는 국가  

〇 겉과 속이 다른 나라  

〇 한국을 포함 아시아를 무시하는 국가  

〇 아시아 통화기금 등을 통해 아시아의 맹주로 나서려는 국가. 



  

<한국언론의 일본 보도에서 나타나는 특징> 

첫째로 한일관계에 관한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입장만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되

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보도가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데 반하여 일본에 대한 보도는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부

정적인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셋째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는 1990

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그리고 동북아시아 질서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다.  

 

<대안적 제시> 

일본인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사람이 살고 있네’와 같이 이상하지도 뛰어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정부와 국민의 서로 일치시

키는 관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일본의 중앙과 지방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일본은 지역마다 각양각생의 특색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린 시민운

동이 있고, 한국과는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치, 외교, 군사에 

대해서 보도 대는 경우 그 보도가 갖는 국제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그리고 총체적으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